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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� 서론

수혈은 환자의 혈관 내로 타인의 혈액을 주입

하는 요법으로 혈액이나 혈액 성분 일부를 투여

하여 조직에 산소를 공급하는 적혈구를 공급하

고 혈액량을 보충하는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

[1-2].

간호사가 행하는 수혈요법은 많은 환자의 생

명을 보존하고 유지시키는 매우 중요한 치료 방

법의 하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위험이 따

를 수 있다. 심각한 위험 중의 하나가 의료진의

실수로 혈액이 잘못 투여되는 것이며 이는 환자

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사망에 이를 수

도 있다. 그러므로 수혈요법은 오류가 발생하지

않도록 정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요법으로 환

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간호업무이다

[3-5].

수혈부작용은 적혈구가 파괴되는 '용혈수혈부

작용'과 적혈구의 파괴는 없는 '비용혈수혈부작

용', 수혈 혈액에 의해 각종 감염성 질환이 전

파되는 '수혈전파성감염'으로 분류된다. 가장 심

각한 용혈수혈부작용은 환자와 수혈된 혈액의

ABO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며 이는

치명적일 수 있다. 원인은 주로 혈액을 채취 및

투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실수로 발생하게 된

다. 이는 혈액투여과정에서 혈액형 확인, 환자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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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, 혈액의 투여, 부작용 감시 등의 역할을 담당

하고 있는 간호사 업무의 일부이며 예방이 가능

한 문제이다[4-5].

간호사는 수혈 시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

며 간호사들의 기술과 지식은 수혈을 안전하고

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중요하다

[2][6-7]. 수혈요법에 대한 지식의 결핍은 심각

한 문제점이 될 수 있으므로 교육과 훈련이 반

드시 필요하다[8].

혈액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

하고 있는 간호사는 수혈 전 마지막으로 수혈오

류를 발견하고 예방하며 확인해야 하는 책임을

가지고 있다[4][9].

영국의 대형 대학 부속병원에서는 의료진의

환자확인 업무와 혈액을 투여받는 환자 감시업

무를 향상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지침서를 바

탕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을 시행하

였으며 이에 따른 결과 의료진에 대한 교육이

수혈요법의 안전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

[10].

수혈요법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선정한

핵심간호술 중 난이도 ‘상’에 해당되며 신규 졸

업간호사들이 자신 없어 하는 간호요법으로 보

고되고 있다[11].

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

혈요법에 대한 선행연구가 있기는 하나[12-15],

수혈요법 교육에 대한 연구가 적고 수혈요법 교

육에 대한 실험연구 역시 매우 부족한 실정이

다.

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자에게 잘못 시행 되

었을 때 위험도가 높은 요법 중 하나인 수혈요

법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와 다르게 자기주도적

방식으로 수혈요법 교육을 적용하여 간호대학생

의 수혈요법 교육의 효과를 파악함으로써 미래

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의 수혈요법 교육에

활용하고자 한다.

2.� 연구방법

2.1� 연구� 대상�

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지역 일 대학에서 간호

대학생 2학년 중 실험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61명 이

었으나 사전, 사후 실험 및 설문지 작성을 마치지 못

한 실험군 2명, 대조군 5명이 제외되어 총 대상자는

54명(실험군 29명, 대조군 25명)이다.

2.2� 연구� 도구� 및� 방법

본 연구에서는 수혈요법지식은 수혈요법 가이드

라인[5], 이의[15] 도구, 수혈요법 체크리스트, 동영

상[16], 수혈요법교재[17] 등을 바탕으로 수정한

10문항을 사용하였다. 이 도구는 수혈부작용 증상

4문항, 수혈부작용 시 간호 1문항, 수혈 시 간호활

동 3문항, 혈액제제의 적절성 1문항, 수혈 후 기록

내용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. 이 도구는 점수가

높을수록 수혈요법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. 본

연구에서 수혈요법 주관적 자신감은 1-10점으로

표한 주관적 자신감 정도를 사용하였다. 점수가

높을수록 수혈요법 주관적 자신감이 높다.

2.3.� 자료수집방법

본 연구는 본 연구는 유사실험연구로서 비동등성 대

조군 전후설계(nonequivalent control group

pretest-posttest design)이다. 일 대학 캠퍼스에서 2학

년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20일에서 1월

27일에 시행되었다. 실험에 대해 학생들의 동의를

받은 후 사전 질문지를 작성하게 한 후 실험군에

게 수혈요법 교육을 시행하였고, 대조군은 교육을

시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후

질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. 대조군에게는 실험이

종료 된 후 수혈요법 교육을 시행하였다. 학생들

을 8개 조로 나누어 4개조씩 실험군과 대조군에

배치하고 실험군 각 조마다 4시간 동안 수혈요법

교육을 시행하였다. 수혈요법 교육은 수혈요법 유

인물 내용을 학생들이 숙지하도록 하고 연습을 병

행하고 간호기록도 작성하면서 어려운 부분에 대

해 질문하고 교수의 감독을 받는 과정으로 자기주

도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. 본 연구의 수혈요법

교육은 2학년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시작하기 전에

난이도 ‘상’에 속하는 어려운 요법 중의 하나인 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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혈요법을 좀 더 배우고 익히기 위해 시도되었다.

2.4.� 자료분석방법

수집된 총 5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. 수집된 자

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.

(1)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, 사전동질성 검증은 빈

도, 평균, 백분율, x2-test (chi-squared test), t-test로

분석하였다.

(2)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동질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

었으므로 군내의 실험 전후 차이는 paired t-test, 실험

처지 전후에 대한 두 군간의 차이는 unpaired t-test로

분석하였다.

3.� 연구결과

3.1� 대상자의� 일반적� 특성� 및� 동질성

간호대학생의 연령은 19-55세였고 평균연령은

25.4세이었다. 남녀비율에서는 여학생이 많았다.

간호학만족도는 높음이 가장 많았고 간호학 적응

도는 보통정도가 가장 많았다. 성적은 평균

3.0-4.0점 미만이 가장 많았고, 자기표현 정도는

보통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. 대인관계는 좋다는

응답이 많았고, 주관적 문제해력능력은 보통이란

응답이 많았다. 사전 수혈요법에 대한 지식과 주

관적 자신감에는 차이가 없었다[표 1].

3.2� 실험� 전·후의� 수혈요법� 지식,� 주관적� 자신감의�

차이 
실험군의 수혈요법 지식점수는 실험 전

5.62±1.321에서 실험 후 6.93±1.412로 유의하게 증

가하였으며(t=6.794, p<0.001), 대조군의 수혈요법

지식점수는 실험 전 5.64±2.119에서 실험 후

5.92±2.344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유의한 차이가

없었다(t=1.127, p>0.05).

실험 후 수혈요법 지식점수의 변화정도는 실

험군은 1.31±1.039로 증가하고 대조군은

0.28±1.242로 약간 증가하여 두 군간에 유의한 차

이가 있었다(t=3.276, p<0.05).

실험군의 수혈요법 자신감점수는 실험 전

General�
characteristics�

Categories
Exp. Cont. Total x2-tes

t� or�
t-test

p
(N%) (N%) (N%)

gender female 25(46.3) 18(33.3) 43(79.6)

1.671 0.196male � 4(� 7.4) � 7(13.0) 11(20.4)

age 19-20 10(18.5) 4(� 7.4) 14(25.9)

4.104 0.128

21-29 13(24.1) 18(33.3) 31(57.4)

30≤ 6(11.1) � 3(� 5.6) � 9(16.7)

nursing� satisfaction high 18(33.3) 16(29.6) 24(63.0)

0.021 0.884

moderate 11(20.4) 9(16.7) 20(37.0)

low � 0(� 0.0) � 0(� 0.0) � 0(� 0.0)

nursing� adaptation high 10(18.4) 7(13.0) 17(31.5)

1.352 0.509

moderate 19(35.2) 17(31.5) 36(66.7)

low � 0(� 0.0) � 1(� 1.9) � 1(� 1.9)

grades 4.0≤ � 6(11.1) � � 3(� 5.6) � 9(16.7)

1.324 0.723

3.5� -� <4.0 13(24.1) � 10(18.5) 23(42.6)

3.0� -� <3.5 � 8(14.8) � 10(18.5) 18(33.3)

3.0< � 2(� 3.7) � � 2(� 3.7) 4(7.4)

degree� of�

self-expression

high 11(20.4) 10(18.5) 21(38.9)

0.024 0.876

moderate 18(33.3) 15(27.8) 33(61.1)

low 0(� 0.0) 0(� 0.0) � 0(� 0.0)

degree� of�

interpersonal�

relationship

high 16(29.6) 15(27.8) 31(57.4)

0.128 0.723

moderate 13(24.1) 10(18.5) 23(42.6)

low � 0(� 0.0) � 0(� 0.0) � 0(� 0.0)

Ability� to� solve�

problems

high � 9(16.6) 11(20.4) 20(37.0)

2.402 0.301

moderate 20(37.0) 13(24.1) 33(61.1)

low � 0(� 0.0) � 1(� 1.9) � 1(� 1.9)

knowledge� scores�

of� blood�

transfusion� before�

experiment

4.0≤ 5(� 9.3) 8(14.8) 13(24.1)

3.369 0.186

3.0� -� <4.0 21(38.9) 12(22.1) 33(61.1)

3.0< � 3(� 5.6) � 5(� 9.3) � 8(14.8)

confidence� of�

blood� transfusion�

before� experiment

high 6(11.1) 5(� 9.3) 11(20.4)

0.007 0.996

moderate 14(25.9) 12(22.2) 26(48.1)

low � 9(16.7) � 8(14.8) 17(31.5)

Exp.� :� Experimental� group� (n=29),� Cont.� :� Control� group� (n=25)

[Table� 1]� General� Characteristics� and� homogeneity� of�

Subjects

[표�1]� 대상자의�일반적� 특성�및� 동질성�검정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(N=54)

5.66±2.023에서 실험 후 6.93±1.850으로 유의하게

증가하였으며(t=3.603, p<0.05), 대조군의 수혈요법

자신감점수는 실험 전 5.76±2.107에서 실험 후

5.72±1.745로 약간 감소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

없었다(t=-0.095, p>0.05).

실험 후 수혈요법 자신감점수의 변화정도는 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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험군은 1.28±1.907로 증가하고 대조군은

-0.04±2.111로 약간 감소하여 두 군간에 유의한

차이가 있었다(t=2.388, p<0.05)[표 2].

4.� 고찰� 및� 결론

  
본 연구는 수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난이도

‘상’에 해당하며 신규간호사들도 어려워하는 요

법 중의 하나인 수혈요법을 중심으로 수혈요법 교

육이 간호대학생의 수혈요법 지식, 주관적 자신감에

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학

과 학생의 수혈요법 교육에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.

본 연구에서 수혈요법 교육에 참여한 실험군은 교

육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수혈요법 지식점

수의 사전·사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진

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수혈요법 교육이 간호대학생

의 지식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의미하며 수

혈요법 교육이 수혈요법 지식을 향상시킨다는 기존의

연구[15]와 유사한 결과이다. 수혈요법 지식 사전·사

후 지식점수의 차이가 사후에 유의하게 높아진 것은

이[15]의 연구와 같았으나 사후점수정도는 달랐는

데 이것은 교육방법과 도구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

보이며 본 연구 도구의 난이도가 약간 높았던 것

으로 사료된다.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혈

요법 지식에 대한 연구가 적어서 간호사를 대상으로

한 연구를 살펴보면 조[2]는 간호사들이 수혈에 대해

잘 알고 있어야 양질의 환자간호를 할 수 있으므로

수혈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간호단위의 교육

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. 따라서미래의 간호사

가 되는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수혈요

법 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본다.

또한 수혈요법 교육에 참여한 실험군은 교육에 참

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수혈요법 주관적 자신감

점수의 사전·사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

진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기존의 연구[12-13]와 유

사한 결과이며 수혈요법 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주관

적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.

환자 중재 시 자신감은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

는 가능성을 의미하고 간호학과 학생의 자기주도성을

강화하는 동기가 되며 다른 교육에도 긍정적인 영향

을 미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바람직한 전문직 태도

를 보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[13][18]. 간호학과 학생

의 자신감을 증진시키면 졸업 후 간호사로서 역할과

책임을 생각하게 되고 능동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학습

동기를 갖게 된다[13].

간호대학생의 수혈요법 자신감에 관한 연구가 적

어 유사한 내용을 살펴보면, 간호대학생의 전공 만족

도가 높은 경우가 불만족인 경우보다 지각된 스트레

Before After t p-value Difference
(After-Before) t p-value

knowledge�
scores� of� blood�
transfusion

Exp. 5.62±1.321 6.93±1.412 6.794 0.000** 1.31±1.039 3.276 0.002*

Cont. 5.64±2.119 5.92±2.344 1.127 0.271 0.28±1.242

confidence� of�
blood� transfusion

Exp. 5.66±2.023 6.93±1.850 3.603 0.001* 1.28±1.907 2.388 0.021*

Cont. 5.76±2.107 5.72±1.745 -0.095 0.925 -0.04±2.111

*p<0.05,� **p<0.001

[Table� 2]� The� differences� of� blood� transfusion� knowledge,� subjective� confidence� of� blood� transfusion� in� the�

experimental� and� control� group

[표� 2]� 실험� 전·후의� 수혈요법� 지식,� 주관적� 자신감의� 차이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� (N=54)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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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가 낮게 나타났다는 연구[19], 간호대학생의 임상

실습 스트레스가 주관적 행복감과 자아존중감이 낮을

수록 높아진다는 연구[20] 등이 있으며 앞으로 간호

대학생의 스트레스와 수혈요법 자신감과의 관련성을

검증하는 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.

결론적으로 수혈요법 교육은 지식과 주관적자

신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.

따라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

는 기회가 적고, 작은 실수로도 치명적인 결과

를 초래할 수 있는 수혈요법에 대한 자기주도적

교육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.

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 2학년 학생

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수혈요법 교육을 시행하였지만

3,4학년 학생들에게 확대시키고 다양한 교육방법을

활용한 연구들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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